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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첫 임상실습 전 3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fficient,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능력과 정적 상관관계(r=.564, p<.001), 대인관계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
(r=-.590, p<.001)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도 부적 상관관계(r=-.515, p<.001)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관계 불안(β=-.41). 의사소통능력(β=.35)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고 대인관계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학년별, 단계별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대인관계를 
넓히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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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anxiety on self-esteem 
before the first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third-year nursing students 
who had yet to begin their clinical practice from May 15 to May 20, 202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26.0 
program..The results showed that self-esteem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ability(r=.564)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anxiety(r=-.590) 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anxiety(r=-.515). The impact on self-esteem was in the order of 
interpersonal anxiety (β=-.41) and communication ability(β=.35). In conclusion,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 lower the interpersonal anxiety, the more it affects 
self-esteem.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implement tailored programs that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and facilitate interpersonal interactions while reducing anxiety for nursing students at different school 
years and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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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의 핵심

역량으로 대학 및 학과는 간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졸업 시점에 치료적 의사소통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1]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다양한 간호상황을 경험하
지만 부족한 의사소통능력으로 임상실습 부적응, 스트레
스, 의욕 상실을 경험하므로[2] 임상실습이 필수적인 간
호대학생에게 대상자와 간호사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의
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것은 대인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는 대학
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향후 대상자와의 치료
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3].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환
자들 사이에서 대화나 실습현장 간호사와의 대인관계에
서 의사소통 기술 미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4] 이는 
대인관계 불안, 학습동기 저하, 임상수행능력 저하를 초
래하며[5] 의사소통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가장 주
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6]. 이로 인하여 임상
실습 현장에서 실습에 대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전공 만족
에 대해 회의적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
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 및 향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련 변수를 
파악하고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7], 첫 
임상실습 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는 일반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 대인관계 요
소는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개방, 이해,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다[8]. 선행연구[9]의 연구에 따르면 신입생
의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어 대학생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넓히
기 위한 인성 및 대인관계 교육이 필요하며 간호대학 신
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필수요소인 대인관계능력은 
대인관계 불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10].

대인관계 불안은 개인의 내적 특성 중 하나로 타인에
게 노출되는 현실이나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
적 평가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불안이다[11]. 이것은 낮
은 자기효능감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고 이

로 인해 과음, 약물 남용, 우울 및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
제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12-13]. 따라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대인관계 불안은 학과 및 대학생활 적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되
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불안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14],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
계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간호대학생
의 대인관계 기술은 간호교육을 위한 이론 교과와 의사소
통 이론 학습 및 임상실습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되고 훈
련되어야 하며[16], 간호사는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구
조적이고 일관된 대인관계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17].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치있
는 인간으로 인지하고 당면한 과제나 상황을 잘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18]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
적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나[18],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확
신이 없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대인관계에 부족한 특성
을 보인다[1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행동을 하려
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결정
해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며. 자신을 중요하게 인식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도 다양해지면
서 정보기술 발전 및 발달로 인하여 의료 정보 획득의 기
회가 많아지고[20]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형성은 반드시 
중요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형
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
할 수 있다[21].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대상자와의 만남 
기회가 많으므로 임상실습 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의 불
안감과 걱정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불
안이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6]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불
안을 연구한 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간호대학생들의 의
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
어야 하며 포괄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전략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2]. 또한 간호학생의 자의식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23]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사
회 불안은 더 낮게 나타났다. Han [24]의 연구에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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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의사소
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상관관계, 임상수행능
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
서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COVID-19 상황이 나아지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과 임상실습 스트레
스에 미치는 연구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사소
통능력과 대인관계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기본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불안 두 변수
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실
제적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많으나 실습에 대한 기대감과 임상현장이라는 낯선 곳
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동반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실
습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
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에 대해 이해하
고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대인관계
를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불

안.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 차이를 파악한다.
3)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불안.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

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I 광역시 I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

학중인 첫 임상실습 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15주 더블
링 수업을 바로 직전 끝낸 2023년 5월 15일~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글폼을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
다. 표본 크기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8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68명으로 
나타났다. 총 7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응답 누락
이나 오기가 있는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실제 대상자는 
76명으로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Hur [25]가 7가지 개념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한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를 이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 [25]연구에서 Cronbach’s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7였다.

2.3.2 대인관계 불안
 Leary [22]의 대인관계불안 척도(Interaction 
Aniousness Scale: IAS)를 Kim [2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대한 1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
계 불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7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1였다.

2.3.3 자아존중감
Rosenberg [18]이 개발하고 Jeon [28]이 번안한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긍정적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문항
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Jeon [2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86였다.

2.4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5월 15일~20일까지 구조

화된 설문지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구글 설문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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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y    Self-esteem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19(25) 4.00±0.50 2.06 .040 2.97±0.71 -1.101 .280 3.82±0.65 0.77 .450Female 57(75) 3.71±0.54 3.14±0.53 3.68±0.79 

Age
20-25 61(80.3) 3.80±0.56

.74 .477
3.12±0.62

.832 .439
3.66±0.79

1.04 .35826-35 10(13.2) 3.81±0.36 2.88±0.23 4.01±0.55
 36 over 5(6.6) 3.49±0.64 3.23±0.57 3.86±0.57

Religion

Christian 16(21.1) 3.81±0.57 

0.51 .730

3.16±0.58 

0.13 .970

3.86±0.72 

0.72 .580
Buddhism 4(5.3) 3.83±0.46 3.23±0.67 3.18±1.09 
Catholic 8 (10.5) 3.53±0.49 3.09±0.38 3.65±0.84 

No 46(60.5) 3.80±0.55 3.06±0.62 3.73±0.73 
etc. 2(2.6) 3.93±0.57 3.10±0.71 3.50±0.71 

Personality Introvert 51(67.1) 3.70±0.57 -2.15 .040 3.30±0.52 5.06 .000 3.63±0.79 -1.61 .110Extrovert 25(32.9) 3.95±0.44 2.68±0.46 3.90±0.64 

Communication 
style

Consideration_empathyb 44(57.9) 3.90±0.50 
8.31
a>b* .000

3.03 ±0.53 
6.25
a>b* .000

3.79±0.78 

2.68 .050Nervous_passivea 14(18.4) 3.54±0.43 3.55±0.52 3.60±0.41 
Sensitive_distracteda 6(7.9) 3.00±0.60 3.30±0.82 2.98±0.98 
Facilitation_initiativeb 12(15.8) 3.98±0.35 2.70±0.31 3.94±0.68 

Adaptability to
unfamiliar 

environment

Very maladaptive 1(1.3) 2.20 

7.25 .000

4.80 

5.21 .000

1.80 

3.80 .001
a little 4(5.3) 3.17±0.52 3.52±0.18 3.10±0.95 

average 35(46.1) 3.66±0.41 3.22±0.55 3.73±0.65 
slightly 26(5.3) 4.01±0.53 2.87±0.46 3.97±0.72 

very well 10(13.2) 3.99±0.47 2.91±0.66 3.46±0.74 

Motivation for
choosing 

department

In my own thought 46(60.5) 3.89±0.47 

2.25 .070

3.01±0.59 

2.21 .080

3.83±0.66 

1.53 ㅤ .200
according to grade 4(5.3) 3.70±0.64 3.32±0.51 3.30±0.48 

Salery is high 2(2.6) 3.43±0.05 4.03±0.14 3.05±0.78 
advice from others 11(14.5) 3.80±0.62 2.99±0.48 3.86±0.80 

employment rate is high 13(17.1) 3.43±0.61 3.27±0.55 3.44±0.99 

Grade
Top(4.0) 15(19.7) 3.65±0.47 

2.92 .060
3.27±0.53 

1.26 .290
3.76±0.74 

2.42 .100Middle(3.5~3.9) 31(40.8) 3.95±0.56 2.98±0.46 3.91±0.71 
Low(2.5~3.4) 30(39.5) 3.66±0.51 3.13±0.70 3.50±0.76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b 0 

3.94 .010 4.98
a>b* .000

2.70±1.27 

1.85 .150
dissatisfactiona 2(2.6) 2.79±0.84 4.43±0.52 3.51±0.92 

moderateb 13(17.1) 3.64±0.69 3.27±0.51 3.81±0.67 
goodb 40(52.6) 3.77±0.47 3.01±0.46 3.77±0.72 

very goodb 21(27.6) 3.98±0.42 3.03±0.68 3.80±0.67ㅤ

Confidence of 
Skill

very unsure 8(10.5) 3.85±0.83 

2.97 .030 

3.03±0.98 

2.15 .080

3.60±1.19 

1.27 .290
not confident 12(15.8) 3.35±0.43 3.38 ±0.54 3.48±0.69 

moderate 40(52.6) 3.85±0.49 3.08 ±0.48 3.76±0.67 
confident 13(17.1) 3.79±0.47 3.10±0.51 3.68±0.74 

very confident 3(3.9) 4.27±0.07 2.33±0.46 4.53±0.47 
anxiety 

or concern
 during 

clinical practice

Unfamilar environment 13(17.1) 3.61±0.77 

0.66 .580

3.08±0.77 

0.13 .940

3.82±1.06 

1.10ㅤ .360 
Lack of clinical knowledge 32(42.1) 3.78±0.45 3.12±0.49 3.60±0.64 

Lack of clinical Performance 26(34.2) 3.86±0.54 3.11±0.60 3.88±0.65 
Commute time to clinic 5(6.6) 3.81±0.36 2.95±0.70 3.38±1.00 

*Scheffe’s test

Table 1.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ty,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6)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링크주소를 탑재하고 설명문까지 게시하였다. 해당 자
료는 IRB 승인 절차는 거치지 못했으나 연구자의 윤리교
육을 이수하여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고, 수집된 자료
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익명으로 처리 후 개인별로 코드화
하여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 분

석과 연구가 종료된 후에 폐기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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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
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시행하였다. 

3)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및 자아존중감의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
석하였다.

4)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76명으로 남자 19명(25%), 여자 57명

(75%)이고 종교는 무교(60.5%)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성격은 내향적이 51명(67.1%)으로, 본인의 의사소통능력
은 배려_공감하는 스타일이 44명(57.9%)으로 나타났으
며 낯선 환경 적응력에서는 보통이 35명(46.1%)으로 나
타났다. 학과 선택 동기로는 본인의 의지가 46명(60.5%), 
학과성적은 중위권(3.5~3.9)이 31명(40.8%), 전공 만족
도에서는 약간 만족이 40명(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임상현장 실습을 앞두고 있어 핵심간호술 자신감은 
보통이 40명(52.6%), 첫 임상실습 시 불안하거나 걱정되
는 부분에서는 임상 지식부족이 32명(42.0%)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3.2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8 

±0.54점이었고 대인관계 불안은 3.10±0.58점, 자아존
중감은 3.72±0.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
Variable Mean±SD range skewness kurtosis

Communication 
ability 3.78±0.54 1-5 -.171 .194

Interpersonal 
anxiety 3.10±0.58 1-5 .344 .208

Self-esteem 3.72±0.75 1-5 -.424 -.114

3.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
의 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의사소
통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양적 상관관계(r=.564 p<.001), 
대인관계 불안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계(r=-.590, 
p<.001)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불안
은 부적 상관관계(r=-.515, p<.001)를 나타내 의사소통능
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ty, self-esteem 

Variable
Communica-

tion ability
Interpersonal 

anxiety
Self-

esteem 
r(p) r(p) r(p)

Communication 
ability 1

Interpersonal 
anxiety

-.515**
.000 1

Self-esteem .564** -.590** 1.000 .000

**p<.001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
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불안,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스타일(F=8.31, p<.001), 
낯선 환경 적응력(F=7.25, p<.001),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고, 대인관계 불안과의 차이에서는 성격(t=5.06, p<.001), 
의사소통 스타일(F=6.25, p<.001), 낯선 환경 적응력
(F=5.21, p<.001), 전공만족도(F=4.98, p<.001)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관한 일반적 특성과는 모
든 변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3.5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F=28.74, p<.001), 42.5% 설명력을 나
타났다. Durbin-Waston 지수는 1.755로 2에 가까워 자
기상관성이 없고 분산팽창요인(VIF)지수는 1.361로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첫 임상실습 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
관계 불안(β=-.408, p<.001), 의사소통능력(β=.354, 
p<.001)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인관계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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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effect of self-esteem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anxiety                                                 (N=76)

Variable B S.E (β) t F p
(Constant) 3.483 .830 4.20

28.74
Communica-

tion ability .494 .143 .354 3.47 .000

Interpersonal 
anxiety -.528 .132 -.408 -4.0 .000

adjR²= .425, Durbin-Waston‘s d=1.775, VIF :1.36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
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
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8±0.54점이었고, 대인관계 
불안은 3.10±0.58점, 자아존중감은 3.72±0.75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9, 29] 결과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
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중등도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의 
집중적인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므로 교과
과정에서 미리 습득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였다[30-31]. 그러나 대부분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교과
목으로 운영하여 강의식 교수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의사소통능력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32].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의
사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했을 때 임상수행능력이 강화
될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선
행연구[33]의 연구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
닝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
인 중 대인관계, 의사소통임이 확인되었고 해결중심 의사
소통훈련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과 대인관계 
효과를 규명했듯이[34] 기존 교과과정에서의 적용뿐만 
아니라 4년간의 교육과정을 신입생부터 의사소통 스타일

을 파악하고 학년별로 접근하여 단계별 의사소통훈련 및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3, 4학년은 임상실습 전 임상 상황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시나리오 기반 유사 상황을 사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론 지식적 해결보다는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학습모듈개발도 필요하며, 의사소통능력 및 
자아존중감이 셀프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스타일,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의사소통 스타일이 배려_공감적인 스
타일인 경우와 낮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는 보통인 
경우가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간
호상황에서 대상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의사소통
이 중요하고 자신이 스스로 느껴질 수 있는 역량강화 프
로그램 참여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불안은 5점 만점에 3.10±0.58로 
세 변수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16, 21].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인관계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불안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
고[21],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간호대학생보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이론과 
실무의 격차, 자신감 부족, 낯선 환경과 다양한 대상자와
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낌으로써 대인관계 불안이 높
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불안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성격은 내향적이, 의사소통 스타일
은 배려_공감스타일, 낯선 환경 적응력은 보통으로 나타
났고, 전공만족도가 약간 만족함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16]의 연구결과에서는 낯선 환경 
적응력에 적응 못함, 핵심간호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첫 임상실습 시 가장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임상수
행능력 부족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대인관계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연구대상
이 2학년과 임상실습을 직전에 둔 3학년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여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
발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이 다르므
로, 대인관계 확장과 불안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년별로 접근하여 단계별 
의사소통훈련과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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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2 

±0.75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16, 29]. 선행연구[35]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간호학
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자 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며 간호학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정신건강 및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한 결과 
정신건강, 자존감, 연령이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본인이 간호학을 선택한 이유, 낯선 환경
에 대한 적응력, 전공 만족도와 핵심간호술에 대한 자신
감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결
과[16]와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
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높은 자존
감 역량은 예비 간호인력으로써 간호에 대한 가치를 부여
하고 성취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힘을 갖추게 될 것으로[36] 이해하고 있으
며 첫 임상실습을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에게 자아존
중감 향상을 위환 역량을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
에 접목한다면 그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선 경험이 있는 선배와의 관계 프로그
램, 동아리 활동이나 핵심간호술 향상프로그램 등을 적용
하여 운영한다면 임상실습 전 3학년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2.5%의 설명력을 나타
났고 결론적으로 대인관계 불안이 낮을수록, 의사소통능
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낮은 자존감이 대인관계 불안을 유발한다는 선행연
구를 지지하는 결과[16]를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COVID-19 팬데믹 현상이 주춤하면서 
임상실습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첫 임상
실습을 대비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
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은 낮아지며, 이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선
행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능력
은 2012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12가지 핵심
역량에 포함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의 치료

적 의사소통을 함양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으나 낯선 임상
현장 환경, 임상실습 중에 나타나는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불안 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고
[22], 대인불안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을 매개효과를 본 연구[21]에서도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37]연구에 의하면 의사소
통능력과 대인관계에서 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공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러
므로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에 치
료적 언어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일방적 의사소통이 아닌 쌍방 
간의 공감 소통훈련도 필요하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의
사소통능력, 대인관계불안을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첫 임상
실습 전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연구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전 3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과 대인관계 불안과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
들이 간호학과 신입생부터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고 
학년별로 접근하여 단계별 의사소통훈련 및 프로그램 적
용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한다면 대인관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러한 역량 프로그램들이 훈련이 된
다면 자아존중감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 의사소통능력
과 대인관계 불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으로써 향후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교육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
다. 연구결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
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 전 3학년만 대상으로 하
여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전체결과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



120ㅤㅤ산업융합연구 제21권 제12호

력과 대인관계 불안의 관계성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며, 신입생부터 졸업 때까지 단계별 의사소통능력 코칭 
프로그램이나, 학생 상담센터 등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집단기반으로 의사소통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인
관계를 넓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전략을 병행하여 간호교육 과정에서 운영이 필
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요 개념인 의사소통 능력, 대인
관계 불안.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나 
임상실습 뿐만 아니라 4년의 교육과정 안에서 간호대학
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포
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와 이를 향상할 수 있는 학습모듈
을 개발하고 다양한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COVID 19 이후 사회
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인불안이 사회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불안에 대한 조사한 연
구가 부족하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대인관계 불안
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절대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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